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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처惡妻와 악처樂妻

— 바하,모차르트,슈만의 아내를 중심으로 —

나    운   영

   

    「음악을 즐기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들 음악을 몹시도 사랑하는 까

닭에 해마다 음악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여대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어 각 음악대학 학생 수의 3분의 2 이상을 여

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인가 봅니다. 한편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한해에 500명

이니 자그마치 300여 명의 여성음악가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연주나 작곡활동

을 계속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이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음악을 즐기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라

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모두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 자기에게 소

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지도 않고 무턱대고 음악을 전공하기 시작하는 까닭에 성공하는 자보다 실패하는 자

가 훨씬 많은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좋은 취미이며, 하나의 교양으

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나 음악을 전공하든지, 직업으로 삼는 것은 참말로 괴로운 일이라

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흔히 여성들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생활로 들어감과 동시에 전공을 소

홀히 하게 되거나 결혼 후 가정생활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전공을 졸업(?)해 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이니 이는 절

대로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 실로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중략) 이미  「여성과 피아노 교습소」란 글

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연주가가 되어보겠다는 꿈보다도 결혼 후 집안에 교습소나 차려놓고 말로만 적당히 

가르치는 무책임한 직업인이 될 바에는 아예 음악을 전공하려 들지 말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은  「여성과 음악」이란 나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965. 11.25. 중앙일보 참조)

    서양음악사를 더듬어 보면 악성들의 가정생활에 관해서 언급한 기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짐작이 가지만 그들의 가정생활이 과연 얼마나 원만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헨델을 비롯하여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등은 소위 독신주의자였으니 더 논할 필요가 없으나 

바흐, 슈만, 바그너, 바르토크 등의 아내는 대표적인 양처형에 속한다고 하며 이 밖에 베를리오즈, 리스트, 쇼팽, 

차이콥스키, 드뷔시 등은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았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서 가정생활이 매우 복잡했던 모양입니

다. 이제 나는 악성 중에서 세 사람을 택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바흐의 아내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35세 때에 아내를 잃고 안나 막달레나(Anna Magdalena 

Bach, 1701~1760)를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안나 막달레나는 성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보를 깨

끗이 할 줄 아는 여인이어서 남편의 작품을 정성껏 사보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작곡가들 중에는 비교적 악필이 

많아서 제삼자가 쉽게 알아보기조차 힘들기도 하려니와 작곡가들은 자기 작품을 사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특이한 습성이 있는 법인데 자기의 작품을 이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손수 사보까지 해주는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흐의 칸타타 300곡 중에서 190곡은 모

두 안나 막달레나가 13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작품이 남아있어 연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바흐의 아내는 가정적으로 매우 애정이 깊은 정숙한 여성이어서 남편의 바쁜 공



적, 사적 생활에 있어서도 그 내조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차르트의 아내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21세 때에 파리에서 연주 여행 도중 실연을 하고 자기 연

인의 동생인 콘스탄체(Maria Constanze C. J. J. A. Mozart, 1762~ 1842)와 결혼한 것은 26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

런데 콘스탄체는 낭비하는 버릇이 있고 경제적인 채산이나 처세술이 없는 자기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제 관념이 없어

서 항상 가난한 살림살이에 허덕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땔 석탄이 없을 때에는 긴긴 겨울밤을 춤을 추며 지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체는 남편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고사하고 남편을 

별로 존경하기조차도 않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서로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차르트를 숭배

하는 나머지 줄을 지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남편이 불출의 대 천재였던 것을 조금이나마 깨

달았다고 합니다. 9년 동안이나 같이 살던 남편의 예술을 이해는커녕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바가지를 긁었다는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차르트의 아내는 아마도 악처樂妻 아닌 악처惡妻로서 후세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이 바흐의 아내와는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슈만의 아내

    로버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이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뷔크의 가

정에 출입하며 레슨을 받다가 그의 따님인 클라라라(Clara Josephine Wieck Schumann, 1819~1896)를 처음 만났

을 때가 슈만은 18세요, 클라라는 9세였다고 합니다. 당시 클라라는 아름답고도 총명한 — 그야말로 천재 소녀 피아니

스트였던 것입니다. 슈만은 26세 때 이미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이 높던 클라라와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

라의 부친은 이 두 사람의 연애를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라는 날로날로 명성을 떨치는데 슈만은 아

직 이름도 없는 가난한 작곡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슈만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30세 때에 결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승소함으로써 그 이듬해에 드디어 결혼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슈만은 결혼한 그 해에 138

곡의 주옥과 같은 예술가곡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즉  「시인의 사랑」,  「여자의 사랑과 생애」를 비롯하여  「피아노 5중주

곡」,  「피아노 콘체르토」 등은 결혼의 행복에 젖은 가운데 작곡된 그의 필생의 대작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슈만은 항

상 아름답고, 총명하고, 정숙한 아내의 격려를 받아 가면서 작곡하였으니 클라라야말로 슈만에 있어서는 매력의 원천

이요, 작곡하는데 있어서는 영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 시간에는 작곡에 몰두했고 좀 피곤을 느끼면 사랑하

는 클라라와 산책을 즐기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작곡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 클라라가 피아노 공부를 하거나 레슨을 할 

때는 슈만은 책을 읽으면서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39세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나에게 있어

서는 참으로 보람 있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수월한 작곡과 또 이렇게 행복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실로 클라라는 명 연주가로서 남편의 작품을 가장 훌륭하게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남편을 도와준 양처였

다고 합니다. 즉 남편의 예술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고 남편이 작곡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남편의 작품이 난해한데도 불구하고 초연에 있어서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남

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쳐흘렀기 때문입니다. 슈만이 46세 때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여류 피아니스트로서 활약

하여 죽은 남편의 작품은 물론 베토벤, 쇼팽, 브람스 등의 작품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그 진가를 인정받게 한 공적이 컸

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흐, 모차르트, 슈만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나 막달레나는 13명의 자녀를 거느리면

서 남편의 작품을 사보했으니 현모양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콘스탄체는 경제 관념이 없이 알뜰한 집안 살림을 못

했으니 악처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긴 하나 마치 소크라테스나 링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처 덕분에 모차

르트도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콘스탄체도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내조의 공이 컸다



고 말해두는 것이 좋을 듯도 하며, 클라라는 남편의 작품을 직접 초연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히 현모양처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

다. 더욱이 슈만이 신경장애로 말미암아 44세 때에 라인강에 몸을 던졌다가 다행히도 구조된 뒤로 정신착란이 계속되

어 죽을 때까지 2년 동안은 정신병원에서 거의 폐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도 끝까지 정성어린 간호를 했을 뿐만 아니

라 남편의 제자와도 다름없는 미혼 청년인 브람스와의 사이에 조금도 스캔들 없이 음악을 통한 교류를 함으로써 진실

된 아내,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클라라야말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안나 막달레나 또는 클라라와 같은 현모양처, 진실한 여성, 정숙한 여성이 많이 나오게 되기

를 바랍니다. 제2의 바흐, 제2의 슈만이 나오고 또 못 나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히 과장된 표현

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1970. 서울여대>


